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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태아는 모성 및 주산기 이환, 사망 수준이 높고, 국가보건의료 서

비스 비용 증가에도 영향을 주며[1], 단태아보다 쌍둥이의 사망 위험도

가 신생아는 9배, 영아는 6배 높다[2]. 20세기 전반기까지 주요 선진국

의 쌍둥이 출생률은 크게 변동이 없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한 

증가가 있었다[3]. 미국은 1990년부터 쌍둥이 출생률이 년간 3%씩 증

가하였고[4], 우리나라(1981-2017)는 다태아 출생률이 연간 평균 3.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5]. 다태아 임신은 보조생식술(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50% 증가하였으며[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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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중반부터는 이란성 쌍둥이(dizygotic twinning, DZ)의 발생이 

증가하였으며[7], 이는 과배란 유도물질의 사용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8-10]. 덴마크, 영국,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등의 

국가에서 이란성 쌍둥이의 증가는 1983년부터 과배란 물질의 사용 및 

체외수정시술의 확산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11]. 

이란성, 일란성 쌍둥이의 비(ratio)는 출산력의 주요 지표로써 이란성

은 유전적, 연령, 인종, 영양상태와 관련이 있고, 일란성은 외부 영향인

자보다 드물게 일어나는 하나의 발생학적 현상이다[7,12]. 우리나라의 

경우 2002-2005년 이란성 쌍둥이 출생률이 증가하였고[13], 1991년부

터 2006년까지 이란성 쌍둥이 출생률은 1991년 출생 1천 명당 1.28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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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006년 6.70쌍으로 약 5.2배 증가한 반면, 일란성은 1991년 2.85쌍

에서 2006년 3.98쌍으로 큰 폭의 증가는 없었다[14]. 

우리나라는 1984년 체외수정시술이 처음 시술되었고,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시술비 정부 지원 사업이 2006년에 시행되어 지원 대상, 

회수, 금액 등이 많이 확대되었다[15]. 본 연구는 출생신고에 의해 집계

된 쌍둥이 관련 통계자료(1991-2018)를 이용하여 난임 부부를 위한 정

부 지원 사업 이전과 이후의 일란성 및 이란성 쌍둥이 발생 양상의 추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러한 쌍둥이 출생에 관련한 정보는 우리나라 

모자보건 증진에 필수적인 기초자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

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통계청의 1991-1994년, 2000-2018년 인구동태통계자료

를 이용하였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출생신고 자료에서 획득된 

연구[14]의 연도별 쌍태아의 통계 정보를 활용하였다. 2000년 이후 자

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16] 인구동향조사 항목에서 쌍태아의 통계

정보(남남, 여여 동성 쌍둥이 및 이성 쌍둥이)를 활용하였다. 1991-1994

년의 쌍태아 수는 13,527쌍, 2000-2018년은 115,656쌍이었다. 우리나라

에서 체외수정시술에 의한 첫 출생은 1985년 10월이며, 체외수정시술 

도입 이전 쌍둥이 성별 구조에 관한 통계 정보는 제공되지 않아 획득

이 불가능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1991-1994년 쌍둥이 성 구조 정보를 

이용하였다. 

분석방법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에 의해 집계되는 정보 중 쌍태아의 성 구조는 

제공되나 일란성 쌍둥이(monozygotic twining, MZ) 또는 이란성 쌍둥

이에 관련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의 성 

구조(동성, 이성)로 부터 일란성 쌍둥이 및 이란성 쌍둥이 수(쌍)를 와

인버그법칙(Weinberg differential rule)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이 법

칙은 다른 성의 쌍둥이 수에 2배를 하면 이란성 쌍둥이 수가 되고, 전

체 쌍둥이에서 이란성 쌍둥이를 빼면 일란성 쌍둥이 수(쌍)가 된다. 와

인버그법칙은 이란성 쌍둥이는 과소 추정되고 일란성 쌍둥이는 과다 

추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17], 국가의 공식적인 

출생신고자료인 경우 이 법칙을 이용한 추정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신뢰성이 있다[18].

우리나라 쌍둥이 출생률(출생아 100명당)은 1981년부터 1990년까지

는 0.9에서 1.0명 수준이며, 1991년부터 94년까지는 0.99-1.13 수준으로

[5], 1984년 처음 체외수정시술 도입 이전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없

다. 2006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체외

수정시술비 지원이 있었고, 점차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된 바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쌍둥이 출생률이 체외수정시술 도입 이전과 비슷한 

1991-1994년의 DZ/MZ ratio를 기준군(reference goup)으로 하여, 난임 

부부 정부 지원 사업이 시작 시점에 해당하는 2005-2009년, 2010-2014

년, 2015-2018년 구간별 DZ/MZ ratio 교차비(odds ratio, OR) 및 95% 신

뢰구간(95% confidence interval, 95% CI)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

료 분석은 SPSS 21.0 (IBM Corp., Armonk, NY,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일란성 쌍둥이 수는 1991년 2,029쌍, 이란성 쌍둥이 수

는 910쌍으로 DZ/MZ ratio는 1991년 0.45이었다. 연도가 증가함에 따

라 이란성 쌍둥이 수는 증가하고, 반면 일란성 쌍둥이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0년 DZ/MZ ratio는 1.42, 2005년 1.66, 2010년 2.09, 

2015년 2.84, 2018년 3.30으로 점차 증가하였다(Table 1). 1991-1994년 

DZ/MZ ratio는 0.54로 일란성 쌍둥이의 점유율이 높았으나 2005-

2009년 1.99, 2010-2014년 2.53, 2015-2018년 3.02로 2000년에는 이란성 

쌍둥이 점유율이 높게 나타났다(Table 2). 1991-1994년 DZ/MZ ratio (기

준군)에 비해 2005-2009년 DZ/MZ ratio 교차비(95% CI)는 3.69 (3.53-

3.85), 2010-2014년은 4.69 (4.49-4.89), 2015-2019년 5.61 (5.37-5.87)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고  찰

우리나라 쌍둥이 출생률은 1981년부터 1994년까지는 다소 기복은 

있으나 1.0%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1995년 1.3%, 2000년 1.67%, 2005

년 2.17%, 2010년 2.73%, 2015년 3.60%, 2017년 3.81%로 보고된 바 있다

[5]. 우리나라는 2006년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처

음 시행되었고, 2010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그리고 시술비 지원 회

수는 2011년 4회, 2014년 6회로 확대하였다[15] 정부 지원 사업이 시행

된 2006년 다태아 출생률의 증가율은 전년도에 비해 10.5%, 2007년 

13.6% 증가했으며, 시술비 보조액 및 회수가 확대된 2011년은 7.6%, 

2012년 9.7% 증가하였다[5]. 

보조생식술의 시술 확대는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률의 증가와 연관

이 있으며[19-21]. 불임치료군(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신)이 자연임신군

(임신소요 기간 12개월 미만)에 비해 이란성 쌍둥이 발생 위험도가 

17.3배 높고, 반면 일란성 쌍둥이 발생 위험도는 1.3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2]. 일본의 경우 일란성 쌍둥이는 1975년 출생 1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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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3.74쌍에서 1994년 4.23쌍으로 큰 변동은 없었으나, 이란성 쌍둥이

는 1975년 1천 명당 1.86쌍에서 1994년 3.89쌍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23]. 우리나라에서 1997년 이전까지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보다 

많았으나, 그 이후부터는 역전되었고, 이란성 쌍둥이는 1991년 출생  

1천 명당 1.28쌍에서 2006년 6.70쌍으로 약 5.2배, 일란성은 1991년 

2.85쌍에서 2006년 3.98쌍으로 약간 증가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이란성 쌍둥이에서 서로 같은 성구조의 분포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미국은 57%, 영국은 60%로 보고된 바 있다[24]. 미국 콜로라

도(2006-2008)의 일란성 쌍둥이의 점유율은 22%로 보고되었고[25], 본 

연구에서 Table 1의 자료를 통해 일란성 쌍둥이 점유율을 추정해 보면 

1991-94년 65.4%, 2005-09년 33.5%, 2015-18년은 24.0%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Table 1. The gender combination of twins and estimation of mono/di-zygotic twins in Korea, 1991-2018

Year
Gender of twins (pair)

Total (pair)
Estimation of zygosity1 (pair)

DZ/MZ ratio 
Male Female Opposite-sex DZ-twins MZ-twins

1991a 1,324  455 1,160  2,939 910 2,029  0.45  
1992 1,513 517 1,514 3,544  1,034  2,510 0.41 
1993 1,414 672 1,343 3,429  1,344  2,085 0.64 
1994 1,511 723 1,381 3,615  1,446  2,169 0.67 
2000b 1,931 1,484  1,805 5,220 2,968 2,252 1.32  
2001 1,806 1,322 1,743 4,871  2,644 2,227 1.19 
2002 1,630 1,399 1,702 4,731  2,798 1,933 1.45 
2004 1,700 1,410 1,569 4,679  2,820 1,859 1.52 
2005 1,673 1,499 1,563 4,735  2,998 1,737 1.73 
2006 1,683 1,480 1,584 4,747  2,960  1,787 1.66 
2007 2,187 2,341 2,106 6,634  4,682  1,952 2.40 
2008 2,155 2,084 2,051 6,290  4,168  2,122 1.96 
2009 1,920 1,981 1,841 5,742  3,962  1,780 2.23 
2010 2,121 2,097 1,984 6,202  4,194  2,008 2.09 
2011 2,147 2,288 2,145 6,580  4,576  2,004 2.28 
2012 2,439 2,755 2,382 7,576  5,510  2,066 2.67 
2013 2,165 2,536 2,177 6,878  5,072  1,806 2.81 
2014 2,387 2,719 2,258 7,364  5,438  1,926 2.82 
2015 2,525 2,888 2,398 7,811 5,776  2,035 2.84 
2016 2,360 2,832 2,381 7,573 5,664  1,909 2.97 
2017 2,204 2,540 1,998 6,742 5,080  1,662 3.06 
2018 2,091 2,531 1,972 6,594 5,062  1,532 3.30 

DZ, dizygotic twinning; MZ, monozygotic twining.
1Weinberg-differential rule was used to estimate the number of mono/di-zygotic twins.
aPark SH et al. [14]. Secular trends of monozygotic and dizygotic twinning rates in Korea, 1991-2006. J Reprod Med Popul 2008;21:111-116 (National Statis-
tical Office, Annual Report on the Vital Statistics, 1991-2006, http://www.kosis.kr/domestic/theme).
bStatistics Korea.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http://kosis.kr/index/index.do.

Table 2. The estimation of mono/di-zygotic twins and DZ/MZ ratio in Korea, 1991-2018

Year
Gender of twins (pair) Estimation of zygosity1

DZ/MZ ratio 
DZ/MZ OR 

(95% CI)  Male Female Opposite-sex DZ-twins MZ-twins

1991-1994 5,762 2,367  5,398  4,734 8,793 0.54    1.00
2000-2004 8,740 7,114 8,382 14,228 10,008 1.42  2.64 (2.52-2.75)**
2005-2009 9,619 9,347 9,134 18,694 9,406 1.99  3.69 (3.53-3.85)**
2010-2014 11,259 12,395 10,946 24,790 9,810 2.53  4.69 (4.49-4.89)**
2015-2018 9,180  10,791 8,749 21,582 7,138 3.02  5.61 (5.37-5.87)**

DZ, dizygotic twinning; MZ, monozygotic twining;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1Weinberg-differential rule was used to estimate the number of mono/di-zygotic twins.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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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 지원 사업이 개시된 이후 기여 효과가 더 크고, 특히 이란성 쌍

둥이의 증가는 과배란을 유발시키는 보조생식술 시술의 확대와 관련

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일란성 또는 이란성 쌍둥이의 발생빈도의 측

정에 있어서 보조생식술의 기여 인자를 제거한 자연임신에 의한 자연 

출산력의 수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출생신고

시 임신방법(자연 및 인공임신)에 대한 정보와 일란성, 이란성 쌍둥이

와 관련한 임상적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러한 세분화된 통계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출생신고 시스템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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